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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을 피하라

어느 날 밤 로스 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.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경구 “인간이 

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.”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.

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. 틀렸다. 나는 알고 

있었다. 확실히 알고 있었다. 내가 옳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. 그래서 내가 스

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,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 주고 싶기도 해서 

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 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 주려고 작정했

다.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. 뭐라고? 셰익스피어였다고? 그럴 리 없어! 말도 안 돼! 그

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. 난 알고 있다니까!

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,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개몬드가 앉아 있었다. 

개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. -중략-- 개몬드씨는 이야기를 

듣고,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 번 하고는 말했다. “데일, 네가 틀였어. 이 신사분

이 옳아. 성경 말씀이야.”

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개몬드 씨에게 말했다. “프랭크,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

는 건 너도 알잖아?”

“그럼, 물론이지.” 그는 대답했다. “『햄릿』 5막 2장이지. 하지만 데일, 우린 즐거운 연회에 손

님으로 간 거잖아.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?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? 

그냥 체면을 살려 주면 좋잖아? 그 사람은 네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. 원치도 않았고. 그런데 

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?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.”



“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.”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은 가고 없지만, 그가 가르쳐 준 교휸

인 계속 남아있다.

상황에 맞는 행동이 중요하다.

어떤 사람의 연회에 손님으로 갔으면 그 분위기를 깨지 않고 손님으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.

나는 당시 못 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. -중략-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, 

토론 대회에 나가기도 했다.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. 이야기하기도 창피

한 말이지만,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.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

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, 비판도 하고, 거기에 참여도 하고, 그 결과를 지켜

보기도 했다.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.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

하나밖에 없다.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. 방울뱀을 피하듯,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.

논쟁은 오직 자기 자신과만 하는 것이다.

논쟁이 끝날 때,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실을 더욱 굳힌 

상태가 된다.

논쟁은 이길 수 없다. 왜냐고? 글쎄,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,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

숭 뚫어 놓고,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.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? 기분

이 좋을 수는 있겠다.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?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. 

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.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.

“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.”



예를 들어 보자. 몇 년 전 패트릭 J. 오헤어 라는 대단히 논쟁을 즐기는 아일랜드 사람이 내 

수업에 들어온 적이 있다.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, 정말 언쟁을 좋아했

다.

언쟁을 즐기면 못 배웠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.

몇 개의 질문만으로도 나는 그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끝없이 논쟁을 벌이며 그 사람들

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. 오헤어는 화를 내고 으르렁거렸다. 당시엔 논쟁

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. 나중에 그는 내게 말했다. “저는 흔히 어떤 사람의 사무실을 나

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. ‘저 친구에게 제대로 말해 준거야.’ 물론 제가 논쟁에서 이겼을 

수는 있어요. 하지만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죠.”

어느 장소와 상황이든 갑과 을의 위치를 잘 알아야한다.

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서 주인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.


